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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부산’ 지산학 23곳 힘 합친다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지역 기업·인재 양성 등 담아

입력 : 2022-12-15 17:47:30

부산시와 지역 금융기관, 대학이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총결집한

다. 참여 기관만 23곳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지산학연 네트워크다.

부산시는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 대학, 연구 기관

등과 ‘부산 금융 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산학연 협력을 통

해 지역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고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동반 성장자 역할

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사원 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7곳 외에도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지역 대학 6곳, 부산상공회의소, 한국남부발전 등 관련 기관 7곳, 부산연구원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금융과 관련된 부산의 모든 기관이 총집결한 것이다.

이들은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부산의 금융 싱크탱크

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간사 기관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각 대학은 소속 연구소와 인력 등을

통해 사업 발굴 지원 등에 나서며 부산연구원 등 연구 기관은 부산의 금융 산업과 금융 중심지 활성

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탓에 비수도권 지역이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남부권 권역의 새로운 축으

로 성장하기 위해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발판 삼아 부산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 인재를 양성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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